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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학생들의 농촌 체험관광을 흥미와 행사위주에서 실

제로 농장에서 체험해 보는 교육적 체험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군은 29일 진안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안천면 날망농장(허브체험)과 동향면 능길산골 

체험학교(산골체험), 진안읍 평강농장(동물체험) 등에서 체험교육 시범행사를 가졌다.

이번 체험교육은 초등 3년생의 교육과정 및 아동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식물

번식의 종류와 방법, 허브의 향과 맛을 이용한 다양한 쓰임새 배우기, 자연 속에서 다양한 동물을 

식별하는 능력 기르기, 콩을 이용한 먹을거리 알아보기, 콩과 관련된 우리 속담 배우기 등이다.

체험교육을 진행한 김익수(평강농장주)씨는 "어린이들이 농장에 찾아와 교육을 받으면서 활기에 차 

있어 좋았다"며 "어린이들이 현장 체험교육을 통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

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초등학교 김정민 선생은 "도심지역 초등학생들의 체험교육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과 농업의 

교육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인성개발은 물론 농촌 역시 더

욱더 활기에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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